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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애굽기 14:2)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인간의 사고와 달리 한 시가 급한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그 길에서 되돌아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명하신다.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치러 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 그들을 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입증하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짐 

하나님과 바로의 힘겨루기에서 그 마지막 절정이 다가와졌다. 권력에 눈이 먼 바로는 파멸로 치닫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자기 영광을 

입증하여 스스로 명예와 명성을 얻으시려 하신다. 군사적으로 진을 구축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막다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왕좌왕 헤매다 

결국 막다른 곳에 갇히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바로가 애굽의 정예군인 병거 부대를 동원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이해할만 하지만, 이는 그들의 기억력이 모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로도 거듭거듭 같은 말로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한다’. 여기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상화하거나 영웅화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상대자가 되기에는 이들이 얼마나 모자라는 자들인가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모세의 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신다는 약속은 ‘내가 거기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시고,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일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권면하였다. 달리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즉 계속 불평하며 두려워 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잠자코 있으라’고 한 것은 불펑히거나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입은 가만히 두고 눈으로만 그 싸움을 지켜 보며 그 구원의 

숭리를 지켜 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를 내리신다.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심으로 그 

대적들을 그들 생전에는 다시 볼 수 없도록 철저히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홍해 

사건을 계기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려는 계획을 완전히 거두어 들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추격에 대해서는 우려함 없이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기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셨을 때 애굽 궁정에서 40 년간 애굽인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광야에서 

40 년간 양을 치면서 모든 지리를 익혔던 모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절망적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도 부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하며 그의 

정하신 길을 찾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알고 인내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